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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기문 전 UN사무총장과 문재인 더불어민주

당전대표가차기대선주자지지도에서오차범위

(95% 신뢰수준에 ±12%P) 내 접전을 벌이고 있

는것으로조사됐다

최근대권도전의사를밝힌반전총장이 230%

의 지지율을 얻어 조사 대상 15명 중 1위를 달렸

고문전대표가오차범위내인225%의지지율로

반전총장을바짝뒤쫓고있다

반 전 총장은 광주전라권인 호남과 수도권을

제외한전지역에서문전대표를앞섰다 특히새

누리당 텃밭인 대구경북에서 문 전 대표를 2배

가량앞서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

반면 문 전 대표는 호남지역에서 반 전 총장을

더블 스코어 이상 앞섰고 대구경북과 강원을

제외한전지역에서반총장을오차범위내에서추

격중이다

이처럼2명의차기대선주자들이접전을벌이고

있는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104%로 두 자릿

수지지율을얻었다이어▲안철수국민의당전공

동대표(59%) ▲안희정 충남지사(44%) ▲오세훈

전서울시장(38%) ▲박원순서울시장(28%) ▲손

학규 전 민주당 대표(26%) ▲유승민 개혁보수신

당의원(22%) ▲김부겸더불어민주당의원(11%)

▲남경필 경기지사 홍준표 경남지사(각 10%) ▲

정운찬전총리 원희룡제주지사(각 04%) ▲천정

배국민의당전공동대표(03%) 순이었다

지난 10년간유엔을이끌고지난달 31일퇴임한

반 전 총장은 자신의 고향인 대전충청권(280%)

보다대구경북에서 319%의가장많은지지율을

얻었다

반 전 총장은문전대표의고향인부산경남권

에서도 259%의 지지율로 235%의 지지율에 그

친 문 전 대표를 앞서는 등 영남권에서 단연 선두

를달렸다

강원과제주에서도각각 273% 253%의지지

로 전 지역에서 20%이상의 고른 지지를 보였지

만 호남에서는 96%의 한 자릿수 지지율에 그

쳤다

문전대표는대구경북(166%)을제외한전권

역에서 20%이상의고른지지율을보이며야권대

선 주자 가운데 선두를 달렸다 호남에서는 가장

높은지지율인 260%를얻었다

고향인 부산경남에서도 235%의 지지율을 보

였다 하지만 반전총장에오차범위내인 24%포

인트뒤진결과가나왔다

문전재표는수도권에서도반전총장을오차범

위 내에서 10%포인트 앞서며 차기 대선 주자 중

가장 높은 227%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어 대전

충청권역에서는 231% 강원과 제주에서는 각각

205% 218%의지지율을보였다

연령대에서도 두 명의 차기 대선주자의 지지는

뚜렷하게나뉘었다

반 전 총장은 50세 이상에서 문 전 대표에 비해

상대적으로높은지지율을얻었고 50세미만에서

는문전대표의지지율이반전총장에비해 23

배이상높은지지를보였다 반전총장은 60세이

상에서 454%의얻어문전대표(96%)에 비해압

도적인지지를얻었다 반면 문 전대표는 1929

세에서 279% 30대 322% 40대 271%에서높은

지지율을보였다

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사이다 발언 등

으로 지지율 급신장세를 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

호남에서 144% 강원 110% 수도권 108%의 지

지율을얻어다른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두

자릿수지지율을기록했다

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호남에서 12

0%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난해 1월1일자 광주일

보대선후보여론조사결과에비해 20%포인트이

상지지율이빠졌다

안희정충남지사는대전충청권에서80%의지

지율로다른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지지율

을얻었다

안 지사는 호남권과 수도권에서 각각 47% 4

3%를 얻었고 부산울산에서 36% 대구경북 3

0% 제주 28% 강원 25%의지지를받았다

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부산경남에서 46% 수

도권 44% 강원 43% 대구경북 30% 대전충

청 27% 호남 13% 제주 10%순의 지지율을 얻

었다

박원순 서울시장은 호남에서 50%의 상대적으

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 부산경남 37% 제주

29% 대전충청 26% 수도권 24% 대구경북

20% 강원 15%순이었다

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호남에서 47% 수도

권과 제주에서 각 28% 대구경북 25% 강원 2

2% 부산경남 19% 대전충청 12%의 지지를

얻었다

유승민 의원은 지역구인 대구와 경북에서 4

5% 다른지역에서는 12%대지지를보였고 더

민주김부겸의도자신의지역구가있는대구와경

북에서45%의지지를얻었을뿐다른지역에서는

1%에못미치는지지율에그쳤다

최권일기자cki@kwangjucokr

반기문대구경북서 문재인호남서 더블스코어 앞서

안철수광주전라권 120%

1년만에 200%P 이상빠져

광주일보를비롯한각지역대표신문들로구성

된 한국지방신문협회(8개사)가 2017년 신년을 맞

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(주)리얼미터에 의뢰해 실

시했다 이번 조사는지난달 2225일 전국만 19

세 이상 성인 남녀 677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

지역별로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를 7개 권역(수

도권 강원 대전충청 호남 제주 대구경북 부

산경남)으로나눠진행했다

통계보정은 지난해 11월 말 행정자치부 기준으

로성연령지역별가중값을부여한무작위표본

을 추출해 전화면접스마트폰 앱자동응답 혼용

무선(85%)유선(15%) 임의 전화걸기(RDD) 및

스마트폰 알림 혼용방식으로 실시됐다 전국적인

표본오차는 95% 신뢰수준에 ±12% 포인트다

응답률은 197%포인트였다

지역별로는 수도권(서울인천경기도) ±30%

포인트 호남(광주전남전북)과▲부산울산경

남 ▲대구경북 ▲충청(대전세종충남충북)이

각±31%포인트였고 강원도와제주는각각±3

4%포인트 ±35%p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내용

은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

서확인할수있다

새누리당비박계가추진중인가칭 개혁보수신

당이 내년 대선 정국의 핵심 변수로 부상할 조짐

이다

더불어민주당이 30%대의 정당 지지율로 선두

를 달리고 있지만 개혁보수신당이 등장하면서 4

당 체제로 재편됨에 따라 지각 변동이 예상되기

때문이다

정당지지도에선민주당이 301%로 1위를공고

히 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143%로 2위를 기록했

다 이어 개혁보수신당이 117%로 3위를 차지했

으며 3위를 굳건히 지켜온 국민의당은 91%로 4

위로 밀렸다 정의당과 기타 정당은 각각 44%를

기록했다

현재까진 새누리당이 개혁보수신당을 23%P

차이로앞서고있지만아직전국적인인지도가낮

은 개혁보수신당의 창당작업이 본격화되면 지지

율은다소오를것으로관측된다

또양당모두강력한대선주자가없는상황에서

대권주자를누구로결정하느냐에따라정당지지

도역시크게달라질것으로전망된다

차기대선후보지지인물을묻는질문에새누리

당(595%)과개혁보수신당(372%)모두15명후보

중반기문전유엔사무총장을최고로꼽았다

개혁보수신당의등장에지난 20대 총선에서 38

석으로 3당을차지한국민의당은 4당으로추락했

다 특히호남권에서전체의석 28석중 23석을차

지해 1당으로 올라섰던 국민의당은 이번 조사에

서 큰 차이로 더민주에 재역전을 당했다 차기 대

선후보 지지자 역시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25

6%로가장높았다

이어 ▲이재명(137%) ▲안철수반기문(11

3%) ▲박원순(48%) ▲손학규안희정(45%) ▲

유승민(27%) ▲오세훈(14%) ▲남경필(10%) 등

의순이었다 이종행기자 golee@kwangjucokr

차기대선주자지지도

이재명호남수도권강원서

10% 이상두자릿수지지율

潘 충청 보다대구경북서

文 TK 제외전국서고른지지

50세 이상潘 2040대文선호
정당지지도

개혁보수신당 새누리바짝추격국민의당 4위 밀려

조사어떻게

전국 5개 권역나눠무작위표본추출유무선전화걸기

한국지방신문협리얼미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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